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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우주체류20년 머지않은우주관광
2000년11월2일비행사 3명첫발

400여㎞상공매일지구 16회회전

한국인최초이소연씨참여화제도

화장실등갖춘세계최대실험실

연간 40억달러유지비용걸림돌

민간업체참여유도재정난타개

2000년11월2일,우주비행사3명이국제우주정

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도착

했다.

우주비행사빌셰퍼드(미국)와세르게이크리칼

레프,유리기드젠코(이상러시아)는이날 ISS 문

을열고들어가등을켰다.인류가 ISS에서의삶을

시작한역사적인순간이었다.

지난2일, ISS에서우주비행사들이생활한지만

20년째를맞았다.

현재가동중인유일한우주정거장인 ISS는지

구로부터 400여㎞떨어진채시속 2만 7743㎞속

도로궤도를돌고있다. 매일지구를 15.7 바퀴씩

돌고있으며, 한바퀴도는데는 90분밖에걸리지

않는다.

태양빛을가장많이받을때면금성에버금가는

밝기(-4등급)로 빛나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있다.이동경로가지구상인류가거주하는지역

의 90%를차지해사실상지구촌대부분의사람이

볼수있는인공위성이다.

ISS는 수십개 모듈과 부품을 서로 결합해 만든

거대한건축물이다. 무게 419t, 길이 73m로축구

장 폭과 비슷한 이곳에서는 최대 6명의 승무원이

상주할수있다.

전력은태양열전지판을활용해수급한다.연결

된태양전지개수만 26만 2400개, 면적은축구장

의절반이상을덮는 2500㎡에달한다.

한번에최대 8개우주선과도킹할수있는 ISS는

우주선 연료 보급조립, 승무원 교체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종 우주 연구의 무대가 되기도 한

다.

◇세계가함께만드는우주정거장=ISS를설립

하자는 계획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세워졌다.

NASA 프리덤 , 러시아 미르 2 , JAXA 키보

연구실모듈 등각국의우주정거장계획을하나로

합친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1998년11월 20일,첫모듈이자화물저장용모

듈인러시아의 자랴가발사되면서 ISS역사는막

을올렸다.

인류가 ISS에첫발을디딘시점은유니티,즈베

즈다등다른모듈 2개와조립용부품Z1트러스가

발사된이후였다.당시 ISS에사람이머물수있는

공간은비좁은방 3칸에불과했다고한다.

이후세계각국에서모듈부품을추가로발사했

고, 그개수는현재태양광발전시설을포함해 33

개까지늘어났다. 사람이머무는시설도방 12개,

침대칸 6개, 화장실 2개 등이마련돼있으며전망

대도갖추고있다.

ISS완공시점은2010년으로,처음 10년동안은

모듈부품 30개를쏘아올리며시설확장과유지에

힘을쏟았다. 이후 10년동안은우주미중력상태

에서과학실험이이어졌다.

지금까지 19개국에서 모두 241명이 다녀갔으

며, 3000여가지조사연구가진행됐다. 각종프로

그램에참여한국가만108개국에달하는것으로집

계됐다.

ISS는 우리나라에서도 반가운 이름이다. 광주

출신이자대한민국첫우주인인이소연씨가머물렀

던공간이기때문이다.

이씨는 2006년 4월한국우주인배출사업을통

해 3만6000여경쟁률을뚫고고산씨와함께최종

후보에올랐다. 고씨가훈련과정규정위반으로탈

락하면서이씨가한국인최초로우주로나서게됐

다.

이씨는2008년4월8일러시아소유즈로켓을타

고 ISS에도착, 11일동안머물며여러실험을진

행했다.

◇막대한유지비용 걸림돌 =ISS의미래는마냥

밝지만은않다.

ISS공식임무종료시기는오는2024년이나,전

문가들은앞으로도 10년은더버틸것으로예상하

고있다.

그러나 유지운영하는 데 드는 연간 40억 달러

(약 4조5326억원)에달하는비용은큰부담이다.

지난 2018년에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 ISS

예산지원을오는 2025년까지중단할계획이라고

밝혀전문가와마찰을빚기도했다.

이에 NASA는 민간업체들이 나서 우주정거장

을건설하도록유도하고있다.

ISS프로그램책임자를맡았던마이클서프레디

니가설립한 액시엄스페이스와NASA가지난1

월체결한민간모듈개발계약(1억4000만달러규

모)이대표적이다. ISS에 부착될이모듈은 2024

년에 발사돼 우주 관광객을 수용하게 된다. 이어

2028년까지 4개모듈을발사, 민간우주정거장을

구성한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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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에첫발디뎠던 엑스퍼디션1 승무원들.왼쪽부터세르게이크리칼레프,빌셰퍼드,유리기드젠코. 지난2019년캐나다승무원이ISS내부에서실험을진행하고있다.

지난2019년2월스페이스X민간우주선이ISS와도킹하고있다.

대한민국첫우주인이소연씨

왼쪽은2000년9월자랴,즈베즈다,유니티모듈로구성돼있던당시ISS.오른쪽은오늘날볼수있는ISS로, 20년사이모듈부품이33개로늘어났다.


